
구나승리하는기업이되고자노력한다. 그러나현실은<

동물의왕국>에나오는들소(버팔로)처럼무조건선두기

업을좇아앞으로달려가려고한다. 이게문제다. CEO로서하루

경영을잘하고있다생각하는가. 혹시어제와비슷하게보고오

늘도비슷하게행동하는스케줄로분주한하루를보내지는않는

가. 이때문에당황스러웠던기억이단한번이라도있다고한다

면천만다행이다. 불치병이아니고치유할수있는가능성이아

직있다는반증이기때문이다.

거기서거기로시장을비슷하게보고비슷하게행동하는기업

이승리하는법은결코없다. 남(경쟁자) 이상이되고싶다면경

쟁자와다른생각, 변화, 경영의삼박자를잘갖춰하루하루기

업은전진해야한다. 그런의미에서선두를좇으려는기업의미

래는밝지않다고말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자칫인디언사

냥꾼의꾀에넘어가절벽에떨어져죽는들소의운명과흡사한

‘버팔로기업’으로비꼬는게다.

상식밖의길과독서

버팔로기업은하나같이예전의지도로신대륙을찾으려고혈

안이다. 예전의지도란무엇을가리키는말인가. 그것은‘상식’

을말한다. 그러므로상식을아무리뒤집어본들‘식상’이상은

없는것이다. 그런거다. 新시장(new market), 즉신대륙이나

블루오션은지도밖에어딘가에존재한다.

다시말해상식밖에위치해있다. 그리하여예전의지도를보

고는길을찾을수가없다. 상식에기대서는나타나지않는시장

이니까우리가그것을신대륙이라부르고블루오션이라고빗대

서말하는게다.

상식이란무엇인가. 자기지식이남과다를바없고거기서거

기로엇비슷하다는뜻이다. 그렇기때문에이상적으로남이되

고싶어도현실적으로될수없다. 아시아최고재벌인홍콩의

청쿵그룹C E O인리카싱(李嘉誠)은‘취침전3 0분독서의힘’을

수많은후배경영자들에게널리권장한바있다. 왜그랬을까.

그는자신과기업이어디에서있는지, 또미래의사업을어떻게

펼치고꾸려나가야할지두렵고궁금할때마다책을통해자신

의상식을허물고상식밖으로길을찾았다고한다. 즉, 생각이

깊어져야변화가일어나고경영에탄력적으로속도를낼수있

어성공하기때문이다. 예컨대예전의지도가아닌새로운지도

를그려가기위해서‘독서의힘’을강조한것이리라. 

생각·변화·경영

승리하는기업은최고경영자( C E O )의역할과능력, 그리고운

(運) 등에달려있다. 운이없다는것은예전의지도에만혈안이

되어있다는상식적인사장이라는얘기와하등다를바없다. 저

명한경제학자인시어도어레빗하버드대학교수는사장의역할

을세가지로정리한바있다. 생각, 변화, 경영이그것이다. 여기

서세가지, 즉숫자3의비밀에주목할필요가있다. 추측하건대

시어도어레빗은올바른사장의역할론으로삼각을형성하는허

브이자축(軸)으로생각, 변화, 경영이분리되는것이아니고삼

위일체(三位一體)라는사실을책『경영에관한마지막충고』로

알리고자했던것은아닐까.

오토베츠(Otto Betz)는『숫자의비밀』(다시)에서매혹적인숫

자의비밀을풀면서“1은모든숫자의출발점이자, 모든존재의

근원”이라고주장했다. 그러면서숫자2는‘상생이면서독립적

인수’로, 다양성은하나가두개로나누어짐으로써시작된다고

숫자의비밀을자세히설명했다. 그렇다면숫자3은어떤비밀을

가지고있는것일까? 숫자로3은‘삼위일체조화의수’라면서

“3은완전한숫자다”라는뜻이라고한껏강조했다. 여기서우리

는불교나기독교와같은종교가왜3이란숫자를사랑하는지알

수있다. 

다시시어도어레빗의충고로돌아가자. 사장은‘생각’이그

출발점이라는사실을절로깨우치게된다. ‘변화’는생각과상생

이면서독립적인축이고또생각이나누어짐으로써변화가이루

어지는수순을어렵지않게감(感) 잡을수있다.

따라서‘경영’은그시작과변화, 그리고완성이모두생각에

서근원되는것을쉽게유추할수있다. 또한생각은리카싱회

누

다이제스트CEO 

·건설저널2 0 0 9. 1 240

책, 세상을 경영하다
심상훈
북칼럼니스트

브랜드매니지먼트HNC 대표



장이지적했듯책을통해깊어지고넓어진다는사실을우리가

목격할수있다. 

시어도어레빗은이렇게경영이란무엇인지간단히정리한다.

“경영이란어제를되돌아보며해야하는무언가가아니라, 내일

을내다보며해야하는무언가이다”라고말이다. 말하자면경영

자가독서해야하는이유는어제를알고자해서가아니다. 바로

내일을내다보기위해서다. 

생각하는습관, 긍정적인생각

한마디로책은당신의생각의지도를넓혀주는데탁월하다.

그렇기때문에모르던것을알게만들고지도밖의길로독서하

는순간, 지금(present) 바로안내한다. 지금은세상에서가장비

싼황금이기에다른말로선물( p r e s e n t )이라고말하는것일터.

그런거다.

미국의석유왕존록펠러를기억할것이다. 그는기자가묻는

질문에경영을이렇게설명한적있다. “경영이란보통사람들을

최고로능력있는사람들처럼일하게만드는것이다”라고. 정말

죽이는명언이다.

그래서그랬는가. 승리하는기업이든히든챔피언, 아니면해

당분야의선두기업은한사코‘독서경영’을비즈니스현장에

도입하길망설이거나주저하지않는것이다. 무심코펼쳐든책.

그속에서찰나에엉킨실타래를풀수있는절호의생각, 변화,

경영을발견할수있다고필자는《책, 세상을경영하다》에서강

조해말한바있다. 그렇기때문에예전의지도로는신대륙과블

루오션을발견할수없다고주장하는거다. 

소설가한승원은이렇게자신의책에서말한적있다. “어느

한어둠속에나를묻어두는것도나이고, 거기에서나를꺼내

빛속으로나아가게하는것도나이다”라고. 이얼마나멋진명

언인가.

그렇다. 비슷하게보고비슷하게행동하면생존하기어렵다.

하루아침에들소기업으로전락한다. 아무생각없이선두기업

을쫓다가는망한다. 벼랑끝으로떨어질수밖에. 

기업과마찬가지로성공하는사람들에게는흔히두가지특징

이있다. 한가지는생각하는습관이다. 이는독서를통해가질

수있다. 다른한가지는메모하는습관이다. 이는독서를짬짬

이하는순간떠오르는영감, 아이디어를찰나에놓치지않으려

는좋은습관이다. 

책은긍정적인생각을키운다. 또책은생각밖의지도가존재

하는걸가르쳐준다. 따라서예전의지도와상식에갇히는패자

의우(愚)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만든다. 

병아리가깨어날때알이절로깨지는게아니란다. 알이껍데

기를깨부수려고스스로안간힘을쓸때비로소어미닭이바깥

에서이를보고도와주고자쪼아준다는의미에서‘줄탁동시’란

한자말이있다. 이는사람과기업도마찬가지다. 변화하고자힘

쓸때누군가밖에서나(我)를기다리고도와주려하는것이지가

만히상식대로행동하는데누군가깨우치거나도와주려하진않

는다. 

좋은책은감동을동반한다

신대륙과블루오션은무엇인가. 그것은상식이라는예전의지

도에는그려져있지않다. 하지만상식밖으로나오면지도의그

림은달라질수밖에없다. 해서상식밖으로나오기위해서, 세

상을경영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가장먼저책을가까이해야

한다는것이다. 

아직도늦지않았다. 늦었을때가시작이라는얘기도항간에

는있지않던가. 왜? 책을읽느냐고묻거든이렇게답하자.

현재와과거때문이아니라미래의기회를놓치고싶지않아

서라고. 그렇다. 미래는전반생이아니라후반생이절호의기회

다. 그것을위해서책을읽는것이다. 다양성과폭넓은사고를

통해변화를예측하고기회를창출해승리하는기업으로항해하

고자해서다. 

그러므로좋은책은꼭마음으로기억하려애쓸필요가있다.

이왕이면책목록을따로메모해두면금상첨화다. 좋은책은단

지재미만추구하진않는다. 반드시감동을동반한다. 그뿐인가.

생각을키우고, 변화를일으킨다. 이를테면베스트셀러는아니

지만『내인생에가장값비싼MIT MBA 강의노트』(원앤원북스)

가그중대표적으로하나이다. 

책속에는이른바알파벳P로시작되는세개의영어단어가

나온다. put, people, profit이그것이다. 문장으로연결하면이

렇다. ‘Put people above profit.’

요컨대‘사람을이익보다위에놓으라’는메시지다. 고故피

터드러커박사는“수익이생존원가다”라는아주기막힌촌철살

인의명언을남긴바있다. 하지만인재가없는수익은지켜지지

않는다. 다행히『넛지』(리더스북)는베스트셀러가됐다. 넛지란

본래사전적의미로‘팔꿈치로슬쩍찌르다’라는의미인데책에

서는‘타인의선택을유도하는부드러운개입’을일컫는다. 말하

자면부정적이고강압적인방법대신긍정적이고자연스럽게부

드러운개입을통해개인혹은집단의행동을설계자가원하는

방향으로이끌어내는것을의미한다. 이렇듯여러분은3시간혹

은3일만투자하면작가가몇년을공들이며집필에투자한시간

을여러분의것으로만들수있다. 이래서책이란나의경영으로

참좋은거다. 그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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